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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유타주의 한 경영대학 쪽지시험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한 개가 아니라 1.2.3.4 모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 신형 광고’에 눈길이 간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생긴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람들(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페이스북, 유투브 같은 SNS상

의 웹툰과 웹드라마, 웹예능이 대표적이다.

웹툰	PPL	활용	사례

웹툰은 2003년 다음카카오(당시 다음미디어)에서 처

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급속도로 시장이 성장했다. 윤태

호 작가의 웹툰 ‘미생’이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지면서 폭

발적인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당연히 미국 대학 시험문

제와 같이 웹툰에도 신형 마케팅과 신형광고가 생기고 돈

이 몰리게 됐다.

실례로 최근 젊은 층에게 화제가 됐던 tvN의 드라마 

‘치즈인더트랩’도 같은 제목의 웹툰 작품에서 시작됐다. 

웹툰 작가 ‘순끼’가 2010년부터 시작해 조회수 100만, 누적 

조회수 11억뷰를 기록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웹툰을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숨겨져 있다. 바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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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드라마, 웹예능
그리고	광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 신형 마케팅 기법

2. 돈

3. 신형 광고

4.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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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형태인 ‘웹툰 PPL’이다. 웹툰 내용 중 은택이의 연인

인 보라가 파우치에서 꺼내는 립밤은 니베아 제품의 간접

광고다. 일부 전문가들은 웹툰 내용 중 특정 제품의 노출

은 콘텐츠의 현실감을 노출시켜준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광고	거부감	없는	브랜드	웹툰

웹툰 PPL보다 더 초보적인 배너광고는 이제 흔한 사

례다. 웹툰인 ‘마음의 소리’ 작품 하단에 있는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광고는 작가인 조석이 직접 그렸다고 해서 

더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제는 특정 기업의 제품을 소재로한 ‘브랜드 웹툰’까

지 탄생했다.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인 ‘쌍쌍바’를 소재

로한 브랜드 웹툰 ‘퍼스트 스위트’가 대표적이다. 쌍쌍바

가 웹툰에 나오지만 이를 본 고객들은 제품 광고보다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로멘스 웹툰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면 어떠냐 재미있으면 그만이다’라는 

SNS상의 댓글 반응은 광고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통적인 광고의 거부감을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웹툰 뿐 아니라 웹드라마, 웹예능에도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빅프로그의 

웹드라마인 ‘더 게임 오브 데스’에서도 기존 매체와 같이 

자연스럽게 오비맥주의 PPL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웹툰

과 같은 브랜드 웹드라마에서도 이같은 광고들이 속속 시

도 중이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은 웹예능을 이용한 광고형태의 

응원가를 SNS상에 유통시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가

수인 마마무가 이 학교의 응원가를 불러 광고 홍보 효과

를 노린 것이다.

기존 매체인 신문, TV, 잡지 등의 광고효과가 급격하

게 떨어지면서 이 같은 SNS상의 새로운 형태의 광고는 불

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웹툰 ‘치즈인더트랩’ 니베아 제품의 간접광고

▲ ‘쌍쌍바’를 소재로한 브랜드 웹툰 ‘퍼스트 스위트’


